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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숲 8 번영과 행복을 기리는 그림문화 

A. 세한삼우, 매죽, 난죽, 죽(묵죽) 

“대나무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어지럽지도 번잡하지도 아니하며, 나온 곳이 서로 달라도 모두 일치하는구나. 흩어져 나는 것이 장유(長幼)의 순서가 있고, 무리 지어 나는 것이 부자(夫子)의 친근함이 있다. 빽빽하여도 번잡하지 않고, 성글어도 추하지 않으며, 공허하나 간략하고 고요하고, 묘하고 순수하여 신령과 감응하여 완전한 덕을 갖춘 군자(君子)에 비유할 만하다. 그림으로 그려 걸면, 마치 옛 현자와 철인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러러 보는 듯하여 저절로 사람들이 이를 우러러 보게 한다.”
이간(李衎 원나라), 『竹品譜』,「全德品」 “竹之爲物, 非草非木, 不亂不雜. 雖出處不同, 皆一致. 叢生者有長幼有序, 衆 生者有夫子之親. 密而不繁, 疎 而不陋, 冲虛簡靜, 妙粹靈通, 其可比于全德君子矣. 畵爲 圖軸, 如瞻古賢哲儀像, 自令人起敬, 是以古之作者于此亦盡心焉.”


B. 학 봉황 모란 

서학(상학), 상서로운 학(하늘을 나는 학)
政和2年 (1112년), 延福宮에서 신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무리의 학[羣鶴] 이 서북쪽으로부터 날아와 睿謨殿 위를 선회하다가 大晟樂이 연주되자 빙빙 나는 학[翔鶴]이 거듭 이르니, ‘瑞鶴旗’를 만들도록 조칙을 내렸다. 『宋史』

봉황
백조조봉 – 백 가지 새가 봉황에게 조례하다. 
上官 伯達은 邵武 사람으로, 山水와 人物을 잘 그렸다. 永樂년간에 경사로 불려가 仁智殿에 들어 <百鳥朝鳳圖>를 제작하였다. 황제가 그것을 기쁘게 여겨 벼슬을 내렸는데, (백달이) 받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 『福件通志』

봉황조양 – 봉황이 태양(왕)에게 조례하다 
鳳凰이 훨훨 날아, 날개를 탁탁 치며, 앉을 자리 앉도다. 
왕에게 吉士가 많으셔, 군자가 부리시니, 천자께 사랑받도다. 
鳳凰이 울어 대니, 저 높은 언덕이요. 
梧桐이 자라나는, 저 볕 바른 곳[朝陽]. 
오동이 무성하고, 봉황 노래 평화롭네.
군자의 수레가 많기도 하여라

봉황구추 – 봉황의 아홉 새끼 
“봉황 울어 추추, 한 마리 어미새가 아홉 새끼 이끄네”
鳳凰鳴啾啾, 一母將九雛古樂府 -「隴西行」

모란

서원여 舒元輿(791~853) 「모란부 牡丹賦」 * 모란한자표기 牧丹

저 하늘 상서로운 정기[瑞精], 
별이 되어 빛나고, 구름 되어 오르더니, 
그 빛[光]이 아래로 드리워져, 물체 만나 형태로 흘러든다.
草木이 이를 얻어서, 붉은 꽃뿌리로 발하더니, 
꽃뿌리가 매우 붉어, 모란으로 피어났도다. 
:
:
내가 花品를 매긴다면, 이 꽃이 第一이라

C. 곽분양도, 요지연도, 백동자도, 수복도 

오복(五福) 
『서경』 - 오래 사는 수(壽), 풍요로운 부(富), 건강하고 편안한 강녕(康寧), 덕을 베푸는 유호덕(攸好德), 탈 없이 천명을 누리는 고종명(考終命)
한(漢)의 환담(桓譚)의 신론(新論) - 장수(長壽), 부(富), 무병(無病), 식재(息災), 도덕(道德)
청(淸)의 적현(翟顯)의 함해(函海)의 통속편 - 수, 부, 귀(貴), 강녕, 자손중다(子孫衆多).

곽분양도
정조(正祖) 『홍재전서』 제1권 「춘저록(春邸錄)」 1 詠史, 제 9수 
장수가 되려면 의당 곽자의 같아야 하리 / 爲將當如郭子儀
일찍이 필부 하나도 함부로 죽인 적이 없었네 / 未曾輕殺匹夫微
만년까지 온전히 편하게 누렸음을 볼지어다 / 須看晩境全安享
군자는 원래부터 복록에 편안한 법이라오 / 君子元來福履綏
- 이상은 곽 분양(郭汾陽)을 두고 읊은 것이다
요지연과 천도(天桃 혹은 반도蟠桃)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와서 술잔을 올리니 
요지연(瑤池宴)의 복숭아 안주 알알이 향기가 진동하도다.” 
- 「경춘전에 나아가 혜경궁께 진찬하다」 (순조 9년, 1809, 음력 2월27일) 

천도(반도) 외 축수용 과일들. 천도 불수감(佛手柑) 석류 등

백동자도
“복을 구하여 모든 복을 얻었으니, 자식과 손자가 천억이로다.” - 『시경』 「대아」편 
(干祿百福 子孫千億) 

수복도 병풍들 
수복(壽福)의 문자로 그린 그림들 

